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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일보] 김다정 기자 =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

장은 3일 충남 아산호-삽교호-대호호 수계연결* 용수공급 현장에 방문해 가뭄대책을 

점검했다.

아산호-삽교호-대호호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 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 해소를 

위해 양수장 3곳, 송수관로 11.8km를 이용해 수량이 풍부한 아산호의 물을 상습 물부

족을 겪는 삽교호, 대호호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. 

충남 북부지역인 당진·서산 일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삽교호와 대호호의 저수율이 5

월 30일 기준 각각 38%까지 떨어져 용수 부족이 우려되자 공사는 인근 양수장 3곳을 

가동해 아산호의 물을 삽교호를 거쳐 대호호로 공급하고 있다.

기상 가뭄 상황에도 아산호는 현재 92% 저수율을 보여 하루 최대 42만㎥의 용수를 삽

교호로 공급하고 있으며 삽교호는 다시 대호호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.

수계연결 용수공급 현장을 점검한 정 장관은 “가뭄 피해 우려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

가용 장비, 인력,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이에 이병호 사장은 “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

는 급수대책이 절실한 때인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

력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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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는 지난 31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전국 93개 지사가 참석하는 가뭄대

비 긴급대책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전국 영농 및 급수현황을 점검했으며 아산호 

사례와 같은 수계연결 등 지역현황에 따른 용수확보 대책 수립과 지자체 협력체계 구

축 등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.

김다정 기자 missqt0909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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